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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12. 2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가구당 평균

지원단가를 이미 약 46%(5.8만원) 인상하여 에너지가격

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번 동절기에 지원 중
(12.29일 MBC ｢난방 지원 늘린다더니..‘가스·지역난방’ 제외｣ 보도에

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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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연탄과 등유비의 지원을 늘리기로

하였지만, 가스나 지역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제외

□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소폭 오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전기·가스·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의 이용을 ‘23년 4월까지 지원

하는 ’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, 이미 두 차례의 인상을

통해 전기·가스 등 에너지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당초 12.7만원에서

18.5만원으로 약 46%, 5.8만원을 인상하였으며, 인상된 금액으로

금번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음

* 에너지바우처 중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이미 지난 5월 추경과 7월「고물가
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」대책을 통해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
11.8만원에서 14.5만원으로 약 23% 인상하여 금번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음

□ ‘23년의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,665억원으로 ’22년 본예산 1,126억원

대비 약 48%(539억원)를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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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‘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.5만원으로 ’22년

본예산의 가구당 평균 12.7만원 대비 약 54%(6.8만원) 인상하였음

□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의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, 전기·

가스·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,

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

※ 문의 :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장(044-203-5240)

권정희 사무관(044-203-5253)


